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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2장 6-9절 말씀

0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0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0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0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16절 말씀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